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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 시장 vs 정부 정책 

  

시장에 대한 비평들 중에는 사람들이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평가들이 있다. 그 평가란 

‘시장’은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통념이다. 그

렇기에 정부는 항상 시장을 통제하고 감시하여 시장 자체가 극도로 팽창하는 것을 완화

하기 위해 수시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념의 모순들을 지금부터 밝혀

보고자 한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앞서 언급된 통념들의 주창자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을 매도하기도 했다. 그 일례

로 케인스는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동물적 영혼"에 기반한 비이성적이고 충

동적인 존재들이며, 변덕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를 좋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지

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케인즈의 말에 얼핏 동의할 수도 있다. 케인즈의 주장대로 시장

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일관된 계획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각자의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존재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하나의 중심된 계획은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계획되어 운영된다.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최대한 큰 영향력을 발

휘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시장내의 기업들과 각종 단체, 그리고 조직

들에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작더라도 일단 성공적임을 입증 받은 사업계획들은 각종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영향력 속에서 꾸준히 성장한다. 또 다른 기획자들은 앞서 성공한 아이디어들을 모방하



고 그들 자신의 계획을 갈고 닦는다. 한편, 실패로 판명된 계획들은 현실에서 빠르게 잊

혀지고 더 효율적으로 재편된다. 

 

결국 케인즈가 시장에 대해 간과한 것은, 시장에는 자체적인 수정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

이다. 시장 내에서는 비합리적인 결정 하에서 만들어진 실수들은 알아서 도태되어 빠르

게 개선되고, 이익과 손해의 매커니즘에 의해 가장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자

연스럽게 각광을 받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가? 시장이 일관되게 효율과 성공의 방정식을 추구하는 것과 달

리, 정부는 20년간 4~5번의 정권변동을 겪으며 일관성과 효율성을 계속해서 잃는다. 결

국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정치적 보복과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 기조들은 불완전성을 내포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을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명명했다. 

 

결국, 시장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매 

순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가 합리성과 발전을 추구할 때, 정부와 정당들은 진영논리와 포퓰리

즘에 묻혀 되려 시장과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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